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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, "우기 앞두고 배수시설 철저 점검... 수해
제로 총력"

[충청뉴스 최형순 기자] 기후 위기로 인한 돌발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, 한국농어

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가 지역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실전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

다.

 ‘기전시설물 안전관리교육’ 실시 현장

- 세종대전금산지사 지역 농경지 침수 예방 실전 대응 능력 강화
- TMTC 상황실부터 배수장 현장까지... "실전 같은 훈련"
- 단계별 대응 체계 고도화... 지역민 안전 지킨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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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(지사장 조성명)는 7일, 지사 내 TMTC(원격제어) 상황

실과 월하배수장 일원에서 직원 15여 명을 대상으로 ‘기전시설물 안전관리교육’을 실시했

다.

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배수 시설이 완벽히 작동할 수

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.

이날 교육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상황실과 현장을 잇는 입체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. 참

석자들은 ▲비상시 배수장 운전 요령 및 대응 절차 ▲우기철 재해 예방 활동 수칙 ▲자동

화설비(TM/TC) 시설물 점검 방법 등을 면밀히 학습했다

특히 지역 내 침수 예방의 핵심 거점인 월하배수장에서 열린 현장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

이뤄졌다. 직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동화 설비

를 직접 조작하며 비상 가동 체계를 점검했다.

현장에서는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단계별 대

응 체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. 기습적인 폭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

보하기 위해 행정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재확인한 것이다.

조성명 지사장은 “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양상이 점차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”

며 “실전 중심의 교육과 철저한 장비 점검만이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

법이라는 각오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, 세종대전금산지사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장마 및 태풍 대비 상시 비상 근무 체계

를 가동한다. 공사는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조

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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